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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

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

된다.

ㅇ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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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ㅇ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

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ㅇ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❷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ㅇ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ㅇ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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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주택지원과

박선영 사무관(☎ 044-201-4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